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톡톡팀 (Team 7) : 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휀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팀리더 : 응우옌밍투이
발표 주제 : 죽음과 사후 세계 종교적 관점
1. 1차 회의
· 회의 일시: 2025년 10월 10일 (22:00~23:00)
· 참석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휀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· 회의 방식: 온라인
· 회의 내용: 발표 주제 재결정 및 자료 조사 역할 분담
2. 자료 1차 제출 마감일: 10월 15일
낮은 제출: 라잉티응웬휀
3. 조장 수정 일정: 10월 17일 – 조장이 전체 발표 내용과 발표 대본을 완성함
4. 2차 회의
· 회의 일시: 2025 년10월17 일
· 참석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휀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· 회의 방식: 수업 끝나후에
· 회의 내용: 발표 내용 보완, 발표 대본 구성, 역할 분담 및 PPT 제작 진행
· 발표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, 라잉티응웬휀, 짠티반티, 팜티옥지엠, 부티미후엔
· PPT 제작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
5. PPT 제작 진행
· 담당자: 응우옌밍투이
· 완료일: 2025년 10월 20일


발표문 요약
1. 주제 소개: (지옌)
· 이번 발표의 주제는 “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 관점”이다.
· 죽음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이며, 여러 종교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다.
· 죽음의 정의: 생명체의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멈추는 상태로, 생명의 끝을 의미. 
· 사후 세계의 정의: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존재하며, 육체를 벗어난 정신적인 형태로 계속된다고 믿는 세계이다.
2. 종교적 관점( 후옌)
· 불교: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과정이며,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(해탈)이다
· 기독교: 죽음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,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.
· 힌두교: 영혼은 업(karma)에 따라 다시 태어나며, 모크샤(해탈)를 목표로 한다.
· 이슬람교: 죽음 후 심판의 날에 알라의 판단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.
3. 과학적 관점:( 반티) 
· 과학적으로 죽음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으로 이해된다.
·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중단되면 생명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다.
· 임사체험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뇌의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된다.
· 심리학적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.
4. 문화적·사회적 관점: (웬휀)
종교마다 장례 방식이 다르며, 현대에는 친환경 장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. 장례와 추모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가진다.
· 불교에서는 죽음을 ‘무상(無常)’으로 보며,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명복을 비는 의식을 한다. 
·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부활을 기다린다고 믿으며, 장례 예배와 추모 기도를 통해 고인을 위로한다.
· 힌두교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새 생으로 이동한다고 보며, 주로 화장을 한다.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씻기고 기도 후 매장을 한다.
5. 결론: (투이)
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,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다.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. .



